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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유해물질 BPA ‘아동기 불안·주의력 결핍 등’ 연관성 확인
 환경부 지정 단국대의료원 환경보건센터(센터장 권호장)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학생에서 비스페놀 A 노출과 행동특성 및 인지기능
과의 관련성에 관한 환자-대조군 연구를 통해 비스페놀A(BPA)가 아동기의 
과잉행동·불안·우울 등 정서·행동 문제, 주의력결핍 등과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BPA는 영수증 용지, 플라스틱 용기, 캔 포장기 
등에 사용되는 원료로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구조가 유사해 호르몬 
작용을 방해하는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결과 BPA의 고농도 
노출군은 저농도 노출군에 비해 ADHD의 비율이 최대 2.75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행동 특성에서도 고농도 노출군은 저농도 노출군에 비해 
과잉행동, 공격성, 불안, 우울 등의 문제 행동에서 더 어려움을 겪는 것
으로 나타나 주의력 과제에서도 더 저조한 수행을 보였다.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Clinical Psychopharmacology and Neuroscience에 등재
되었고, '환경 유해물질 BPA 아동기 불안·주의력결핍 등 연관성 확인
(2019.12.02, 뉴시스 등)'으로 보도함으로써 국민들의 내분비 교란 유해
물질에 관한 관심을 촉구하고 환경성 노출을 저감하는 적절한 생활습관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출처: Ki-Chung Paik et al., Associations between Exposure to 

Bisphenol A and Behavioral and Cognitive Function in Children with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A Case-control Study (Clinical Psychopharmacology and Neuroscience, 2020), 18(2): 261-269.
아동의 다양한 환경 유해물질 노출 수준에 따른 건강 영향 비교

 바르셀로나 연구팀은 여러 환경오염 물질들이 어린이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역학적 증거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적은 수준의 노출도 태아와 영유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연구팀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환경 노출과 건강 영향의 연관성에 대한 최근 논문들을 기반으로 태아부터 만18세 사이의 오염물질 
노출군과 노출 수준에 따른 건강 영향을 근거의 충분도에 따라 등급별로 분류하였다. 분석결과 이전 연구들을 통해 
십여 년 이상 안전한 기준으로 확증된 낮은 농도의 오염물질 노출도 태아와 영유아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과 폴리염화비페닐(PCBs)은 태아의 성장에 영향을 주었으며, 납과 
메틸수은, PCBs 및 유기인계 살충제는 소량의 노출에도 신경독성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프탈레이트, 비스페놀A 등의 화학물질들은 태아의 성장, 37주 이하의 조산, 신경발달, 호흡기계와 면역계의 건강 
및 아동기의 성장과 비만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이 밝혀졌다. 연구팀은 "대부분의 최신 연구는 일반적으로 성인에 
대한 화학물질 노출, 그중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노출 및 축적되었을 때의 신체적 영향을 바탕으로 기술되었으므로 
어린이를 대상으로는 더욱 높은 수준의 보호와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Martine Vrijheid et al., Environmental pollutants and child health-A review of recent 

concerns. International Journal of Hygiene and Environmental Health. 2016, 219(4-5), 331-342.
주산기의 환경적 요인 관리를 통한 자폐스펙트럼장애 발병율 저하

 UCSF 연구진은 임신 결과와 일부 통제 불가능한 산전 시기에 초기부터 의료적 중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개개인의 조건들에 관한 연구를 조사한 결과 다양한 중재와 개입이 주산기에 나타날 수 있는 자폐스펙트럼장애
(ASD) 발병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음을 밝혀냈다. 자폐스펙트럼장애는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패턴과 더불어 언
어적 혹은 비언어적 소통에서의 현저한 손상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다. 연구진은 2005년부터 2018년 사이에 발행
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부모의 건강, 감염, 약물 및 화학적 요인, 영양 및 환경요인과 같은 주산기 위험요인과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연관성을 조사했다. 환경적 요인은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쳐 특정 독성물질의 영향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 수 있으며, 임신 중 유전적 요인과 이러한 환경적 요인이 상호작용할 경우 신경세포인 뉴런의 연결에 
장애를 일으켜 태아의 발달에 치명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영양이 충분한 식이요법과 운동, 살충제·폴리염화비페닐
(polychlorinated biphenyls)·비스페놀·프탈레이트와 같은 화학물질의 노출을 피하는 등 임신 중 기본적인 중재 
방법뿐 아니라, 면역기능과 대사기능의 향상, 산화 스트레스의 감소 등이 신경발달의 개선에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ASD와 같은 신경발달 장애 발병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Jenna Chenga et al., Improving autism perinatal risk factors: A systematic review. Medical 
Hypotheses. 2019, 127, 26-33.


